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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美, 분유 대란에 우유 섭취 권장 연령 낮춰

 - 소아과학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일반 우유 섭취 권장

미국 전역에 분유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소아과학회가 우유 섭취 권장 

연령을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분유 부족 사태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알레르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수 분유를 섭취하는 

영유아를 제외한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분유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우유를 섭취시킬 것을 권장했다. 

학회측은 분유를 희석시켜 먹이거나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유를 섭취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며, 우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 하루 24온스(약 680㎖)로 섭취량을 제한해야하고 첫 돌 무렵 영아들의 경우 유아용 조제

분유를 일반 분유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소비자들이 생후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우유를 섭취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우유 섭취시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추가 

공급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국(FDA)은 분유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수입분유 규제를 완화하고 리콜 사태를 일으킨 

애보트의 분유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wsaz.com / wwmt.com, 5월 17일 > 

[업계동향] 알라푸드,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 사업 철수

 - 현지 기업에 버터 및 치즈 브랜드 매각으로 완전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 최대 유가공조합인 알라푸드가 

러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당 조합은 러시아에서의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18일 러시아 현지 기업에 

버터 및 치즈 브랜드를 매각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러시아는 알라푸드의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금수

조치 시행 이전까지 연간 65~8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며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택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금전적·물적 지원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just-food.com, 5월 18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saz.com/2022/05/16/babies-over-6-months-can-have-whole-cows-milk-if-formula-is-not-available-experts-say/
https://wwmt.com/news/local/recommended-of-babies-cows-milk-dropped-6-months-amid-formula-shortage-baby-sturgis-abbott-fda-aap-american-academy-pediatrics
https://www.just-food.com/special-focus/ukraine-crisis/arla-quits-russia-selling-business-to-management/



